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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의회가 반(反)난민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헝가리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절차에 착

수했으며 헝가리 정부는 강하게 맞서고 있음.

☐ 유럽의회가 반(反)난민 정책에 반대해 온 헝가리를 제재하는 절차에 착수함.

 - 9월 12일, 유럽의회는 빅토르 오르반(Viktor Orban) 헝가리 총리가 유례없는 EU의 민주주의 

규칙을 무시한 것에 대해 헝가리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함.

 ㅇ 유럽의회는 헝가리가 민주주의, 법치 훼손 등 EU의 가치에 반대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제재를 

가한다고 설명함.

 ㅇ 유럽의회는 헝가리에 대한 ‘리스본조약 7조’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448표, 반대 197표, 

기권 48표로 채택했음.

 ㅇ 리스본조약 7조는 EU가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 회원국으로서 표결권을 

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.

 ㅇ 유럽의회는 리스본조약 7조를 발동하여 권위적이고 반민주주의 행동이 늘어나고 있는 헝가리 정부

에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임.

 - 그러나, 결의안이 채택돼도 헝가리를 제외한 EU 모든 회원국이 찬성해야 표결권을 정지할 

수 있는데 폴란드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본조약 7조가 발동될 가능성은 낮음.

 - 2010년부터 총리직을 맡은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그동안 EU의 난민 분담 수용 정책에 반대

해왔으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헝가리 사법부를 정치에 개입시키며 비정부 기관을 악마

로 묘사하는 등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.

 ㅇ 오르반 총리는 자신이 헝가리에서 민주주의를 되돌릴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

동을 정당화함.

 

☐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유럽의회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함. 

 - 9월 11일, 오르반 총리는 유럽의회에 출석하여 유럽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헝가리에 대한 제

재를 비난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힘.

 ㅇ 오르반 총리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(Strasbourg) 유럽의회 본부 연설에서 “헝가리인들은 이민자의 나

라가 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다”며, 유럽의회가 헝가리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함.

 ㅇ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법치를 훼손했다는 유럽의회의 주장에 대해 “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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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를 모욕하는 것”이라며, “이민자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위협과 협박, 진실이 아닌 비난으로 

헝가리를 모욕하는 것은 통하지 않을 것,”이라고 밝힘.

 ㅇ 또한, 오르반 총리는 “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헝가리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, 헝가리는 국

경을 지키고 불법 이민을 막을 것이며 우리의 권리를 보호할 것”이라고 강조함.

헝가리 정부는 유럽의회 결정에 대응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, 폴

란드는 헝가리 제재에 대해 유럽의회를 비난함.

☐ 헝가리 정부는 유럽의회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.

 - 9월 17일,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정부가 유럽연합 법원에 민주주의 기준을 위반했다고 유럽

의회가 판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.

 ㅇ 9월 18일, 헝가리 정부는 유럽 의회가 리스본조약 7조 발동에 대한 결의안에 대항하여 유럽재판소

(European Court of Justice)에 항소를 시작할 것이라고 공식화함.

 ㅇ 헝가리는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/3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되는데, 기권을 포함하면 2/3에 

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의안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함.

 ㅇ 헝가리 총리 사무실의 게젤리 굴리아스(Gergely Gulyas)는 “2/3의 득표는 기권을 행사한 투표를 

무시한 채로 계산되었다,”고 주장함.

 ㅇ 헝가리의 이번 결정은 오르반 정부와 유럽 의회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이며 오르반 총리는 유

럽 의회가 자신의 정부를 정치적으로 마녀 사냥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함.

☐ 폴란드 정부는 유럽연합의 헝가리 제재에서 헝가리의 편에 서겠다는 뜻을 밝힘.

 - 9월 12일, 폴란드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헝가리에 대한 유럽의회의 표결에 우려를 표명한다

고 발표함.

 ㅇ 폴란드 외무부는 “EU 회원국은 적절한 개혁 조치를 취할 주권을 가진다”며, “특정 회원국을 겨

냥한 행동은 EU의 분열을 심화해 기관에 대한 유럽 시민의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”고 

주장함.

 ㅇ 이어 폴란드 외무부는 “폴란드는 헝가리에 대한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에 거부권을 행사할 

것”이라고 강조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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